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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접종 현황] 현재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나 접종률, 접종 속도, 확

보물량은 국가별, 대륙별로 상이함.

 -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미국, EU 등 고소득 국가 위주로 빠르게 접종이 진행되는 반면, 아시아(중국 제외)와 
아프리카의 접종률은 각각 8%, 2%로 아직 저조한 상황임.

 - 한국은 접종 개시는 다소 늦었으나 6월 이후 접종 속도가 빨라지며 현재 약 30%의 접종률을 기록함. 

▶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 백신 접종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유행 통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적인 수행에 달려 있으며, 섣부른 방역조치 완화는 감염의 재확산을 야기할 수 있음. 

 - 유럽 주요국은 백신 접종 개시 후 감염 규모가 급증하였으나 봉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통해 확산세를 저지하
였으며, 이후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는 추세임. 

 - 반면 접종 진행과 함께 거리두기를 완화한 칠레, 바레인, 브라질, 페루, 인도 등에서는 변이 유행 등의 영향으
로 감염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단 고위험군의 접종률이 올라간 상황에서는 같은 규모의 유행이어도 치명률은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됨. 

 -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회경제적 비용과 지속가능성, 시민들의 순응도를 고려하여 방역조치를 현실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접종률 제고 전략] 주요국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있으며, 접종자의 내

부적인 동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방역에 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함. 

 - 방역조치 완화를 백신 접종의 혜택으로 제공할 경우 감염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금전적 인센티브는 장기적으로 백신에 대한 수용성을 하락시킬 수 있으므로, 백신 접종을 통해 스스로 안전해
지고, 가족과 지인을 보호하며,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내부적 동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설계해야 함. 

 - 이와 더불어 모든 계층이 백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 [백신 보급 불균형 해소] 국내 유행 상황이 안정되어도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통제되기 전에는 안심할 수 없

으므로, 백신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소득 국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백신 보급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

가 있음. 

 - 한국 역시 위탁생산을 통해 백신 생산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WHO, 코백스 AMC, G20, WTO 등의 다

자간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함.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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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신 접종 현황 및 유행 상황 비교

■ [접종 현황] 2021년 6월 21일 기준 전 세계 178개국에서 약 27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으며, 

접종률 및 접종 속도는 국가별, 대륙별로 상이함(그림 1, 2 참고).

- 지난 2020년 12월 8일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접종이 시작된 이래 약 6개월간 세계 인구의 약 22%가 1

회 이상 백신 접종을 마쳤고, 그중 9.9%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함(6월 21일 기준).1) 

◦ 접종 초기에는 백신 생산이 원활하지 않아 접종이 지연되었으나, 승인 받은 백신의 종류가 늘어나고 생산이 

확대된 2021년 2/4분기부터 본격적인 접종이 이뤄지고 있음. 

◦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목록(EUL: Emergency Use Listing)에 등재된 백신은 화이자/바이오엔

텍(이하 화이자),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이하 AZ) 3종, 얀센, 모더나, 시노팜, 시노백 등 총 8종임.2) 

- 국가별, 대륙별로 접종률과 접종 속도에 큰 편차가 있으며, 북미와 유럽의 고소득 국가에서 접종이 빠른 

반면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접종은 느린 편임.

◦ 영국(64.3%), 캐나다(65.0%), 미국(53.3%), 이스라엘(60.7%), EU(46.9%) 등은 접종률이 높은 반면, 상당수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5% 미만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음. 

◦ 대륙별로도 유럽과 북미는 전체 인구의 40%가량이 1회 이상 접종을 받은 반면, 아시아(중국 제외)의 접종률

은 8%, 아프리카는 2%에 불과함. 

◦ [참고] 한국은 접종 개시가 늦었으나 6월 초 60세 이상 일반인 접종이 시작되면서 접종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으며, 6월 21일 기준 29.0%를 기록함. 

- 현재까지 접종률뿐 아니라 올해 및 내년 백신 확보(계약 또는 구매확정) 물량의 국가별 편차도 매우 큰 

상황이므로, 고소득 국가와 중저소득 국가 사이의 백신 접종 불균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 영국, 미국, 캐나다, EU, 뉴질랜드, 한국 등은 인구 전체를 2~6번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한 반면, 아프리

카 대부분의 국가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는 소량만 확보하거나 코백스 퍼실리티에만 의존하는 상황임.

그림 1. 대륙별 1회 이상 백신 접종 비율 증가 추이 그림 2. 대륙별 1, 2차 백신 접종 비율

자료: Our World in Data. 자료: Our World in Data.

1) 현재 승인 받은 백신은 대부분 정량이 2회 접종이며(얀센 백신만 1회), 1, 2차 접종 사이 간격은 3~12주로 다양함. 
2) 이외에도 스푸트니크 V, 캔시노, 노바백스, 큐어백 등의 백신이 승인심사 중 또는 임상 최종단계임. https://www.who.int/teams/regulation-prequ

alification/eul/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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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분류] 접종률 및 유행 상황에 따라 1군(접종률 높음, 확진자 수 많음), 2군(접종률 낮음, 확진자 수 많음), 

3군(접종률 낮음, 확진자 수 적음), 4군(접종률 높음, 확진자 수 적음)의 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그림 3 참고).3)

- [1군] 접종률이 비교적 높은 영국, 포르투갈, 칠레, 바레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몽골, 몰디브, 세이셸 등은 

인구대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세계 평균을 상회하며 유행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백신 미접종자, 또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연령·지역 위주로 코로나19 확산이 일어나는 경향이 강하며, 접종률

이 높아도 변이가 유행하는 경우 확진자 급증이 관찰됨.

◦ 영국은 안정세를 보이다가 최근 변이 바이러스(델타: 인도에서 최초 발견) 유행으로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였으

며, 6월 중 해제 예정이던 거리두기 조치를 한 달간 연장함.

- [2군] 러시아, 이란, 페루,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등에서 접종률도 낮은 가운

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임. 

◦ 접종률이 낮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된 곳에서 주로 감염 급증이 관찰되며, 남아공, 인도, 브라질과 

그 인근 국가들은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영향을 받음.

◦ 인도는 4~5월 확진자가 급증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재도입으로 현재 상황이 안정되어 가는 중

- [3군] 호주, 뉴질랜드, 일본, 대만, 베트남, 태국 등의 국가는 효과적인 방역정책으로 인해 낮은 접종률에

도 불구하고 확산세를 성공적으로 억제하고 있음.

◦ 이 중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은 충분한 백신 확보로 연내 접종률 60% 이상 달성이 가능하며, 곧 세계 평균 

접종률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대만, 베트남, 태국 등은 세계 평균에 비해 확진자 수가 적으나 최근 감염자 급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률 제고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아프리카 국가들은 애초 코로나19 확산세가 낮은 편이었으며, 낮은 접종률과 확진자 수를 유지하는 중4)

- [4군] 한국, 미국, 캐나다, 서·북부 유럽 대다수 국가,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이 중 유럽 주요국은 백신 접종의 효과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가 동시에 작용하여 확진자 수 감소

◦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인구 비중이 높은 이스라엘(59.45%), 몰타(60.0%)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낮추어

도 유행이 확산되지 않는 경향을 보임.5) 

◦ 한국은 낮은 접종률에도 유행을 안정적으로 통제하는 3군에 속했으나, 최근 접종률이 급증하며 4군으로 편입

- [종합] 높은 수준의 2회 접종 완료율 조기 달성, 개인 위생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병행, 변이 바

이러스 관리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국가 단위의 유행 통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6) 

◦ 1회 이상 접종률이 50%를 넘은 나라에서도 유행이 다시 확산될 수 있으나,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인구의 

비중이 높아진 이스라엘, 몰타 등의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있음. 

◦ 사회적 거리두기를 병행할 경우 접종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유행을 통제할 수 있음. 

◦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높고 백신의 예방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

문에 유입 시 유행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음.7)

3) 접종률은 전체인구 대비 1회 이상 접종자 비율, 확진자 수는 인구 백만명당 신규 확진자 수의 최근 7일 평균을 의미함.
4) 아프리카의 경우 검진역량 및 통계 미비로 확진자 및 사망자 수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 존재.
5) 단 이스라엘 등에는 기존 유행 규모가 컸기 때문에 자연감염을 통해 면역을 획득한 인구가 많았음. 백신 접종의 효과와 자연감염을 통한 효과가 

혼재된 점을 고려할 필요.
6) 단, 실제 접종 결과 개인 단위에선 백신이 개인의 코로나19 감염, 중증화 및 사망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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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세계 코로나19 확산 및 백신 접종률 현황 분류(2021. 6. 21 기준)

구분
백신 접종률

세계 평균 이하(-) 세계 평균 이상(+)

백만 명당 
확진자 수

세계 평균 이상(+)
[2군] 남아공, 나미비아, 러시아, 이란, 

페루, 볼리비아, 말레이시아 등
[1군] 영국,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몽골, 몰디브 등 

세계 평균 이하(-)
[3군] 뉴질랜드, 호주, 일본, 대만, 베트남, 태국, 

카자흐스탄 등
[4군] 한국, 미국, 캐나다, 서·북유럽 대부분 
국가, 터키, 이스라엘, 싱가포르. 중국 등 

주: 피해 및 백신 접종 수준의 구분은 세계 평균값 기준이며, 신규 확진자 수는 인구 백만 명당 확진자 수의 7일 이동평균 기준. 
각국의 검진역량 및 통계의 완비성에 따라 확진자 수와 실제 감염자 수 사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Our World in Data(검색일: 2021. 6. 21) 토대로 저자 작성.

2.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

■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을 병행한 국가에서는 유행이 통제되는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높이지 않은 

채 접종만 시행한 나라에서는 유행이 쉽게 잡히지 않음(그림 4, 5 참고).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은 지난해 12월 백신 접종을 개시한 후 확진자가 급증하였으며, 

이에 봉쇄에 준하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하여 확산세를 저지함.

◦ 감염자는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인구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접종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 백신

의 효과는 제한적임. 

- 칠레, 바레인, 브라질 등은 접종에 적극적이었으나 효과적인 방역에 실패하여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

으며, 1회 이상 접종률이 50%에 도달한 후에도 유행 상황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음. 

◦ 시민들의 ‘봉쇄 피로(lockdown fatigue)’로 인해 봉쇄를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우며, 정부정책상 동기간 강도

의 방역조치를 유지했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접종 초기인 12~1월 연휴 기간에 방역 강도와 상관없이 상당수 국가에서 이동량이 증가하였고, 확산세

로 이어졌음. 

7) BBC(2021. 6. 12), https://www.bbc.com/news/health-57431420(검색일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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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각 유형별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막대) 및 백신 접종률(실선) 추이

주: 1) 신규 확진자 수는 인구 백만 명당 확진자 수의 7일 이동평균, 접종률은 인구대비 최소 1회 접종자 비율.
    2) 각국의 검진역량 및 통계의 완비성에 따라 확진자 수와 실제 감염자 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Our Wold in Data(검색일: 2021. 6. 11)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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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각 유형별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막대) 및 사회적 거리두기(실선) 추이

주: 1) 신규 확진자 수는 인구 백만 명당 확진자 수의 7일 이동평균, 엄격지수는 각국 방역 대응의 강도를 지수화한 지표로 0은 무대응, 100은 완전 
봉쇄를 의미.

    2) 각국의 검진역량 및 통계의 완비성에 따라 확진자 수와 실제 감염자 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Our Wold in Data(검색일: 2021. 6. 21)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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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률이 낮은 상태에서 방역조치를 완화했던 인도, 남아공, 페루,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 등도 감염 확

산을 경험하였음. 

◦ 백신 접종 개시 후 빠른 접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접종이 시작되었다는 안도감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실제 백신 접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도리어 변이 유행 등에 빌미를 줌.8)

◦ 남미 국가에서 관찰되었듯, 이미 확산세 규모가 커진 다음에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단행하더라도 유행이 쉽게 

통제되지 않으며, 방역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도 함께 커짐.  

◦ 태국, 일본, 베트남, 대만 등의 유행 규모는 유럽이나 남미에 비하여 크지 않지만, 의료체계가 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급격한 감염자 증가는 사회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치명률 증가로 이어짐. 

- 적절한 방역 수준을 유지하며 접종을 진행한 국가의 경우 접종률이 낮은 상황에서도 유행을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으며,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효과를 조기에 얻을 수 있었음. 

◦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급격한 방역 완화 없이 유행을 통제하는 가운데 접종률도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

으며, 확산세가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면서 치명률도 함께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남.

◦ 서북부 유럽 국가들과 이스라엘 역시 초반 혼란이 있었으나 빠른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병행하면서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통제하고 있음. 

◦ 단 몽골, 몰디브, 영국의 예에서 보듯 접종률이 증가하더라도 방역조치를 섣불리 완화하거나 외부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될 경우 또 다시 감염 확산을 경험할 수 있음. 

■ [치명률] 백신은 감염을 예방할 뿐 아니라 감염 시 중증화 및 사망을 예방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으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나라에서는 백신의 직간접 효과로 치명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됨(그림 6 참고). 

- 백신 접종률이 높은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 헝가리 등에서 사망자 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

으며,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확진치명률(Case fatality rate) 역시 함께 감소함.

◦ 사망자 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함께 감소한 측면이 있지만, 치명률이 낮

아진 것은 백신 접종의 효과로 볼 수 있음. 

◦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 백신 접종률이 20% 정도에 불과한 나라에서도 치명률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는

데, 이는 고위험군 백신 접종으로 인해 중환자 발생 등 의료체계에 부담이 되는 확진 건수가 감소하였기 때문

인 것으로 분석됨.

- 확산세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국, 칠레, 몰디브, 세이셸 등에서도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치명

률의 급격한 증가는 관찰되지 않으며, 이는 백신의 효과로 볼 수 있음. 

◦ 특히 몰디브와 세이셸은 1차 이상 접종률이 70%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경 개방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

였으나, 사망자 수는 확진자 수만큼 급격히 증가하지 않았음.

- 단 감염은 주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확산되므로, 감염 규모가 의료체계의 역량을 넘

어서는 수준까지 증가할 경우 백신 접종률과 상관없이 치명률이 증가할 수 있음. 

◦ 몽골, 바레인, 카타르, 브라질, 우루과이 등은 접종률이 5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급증에 따라 치명률

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또한 접종률이 낮은 상태에서 확산세를 보이는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등에서도 치명률이 증가하는 추세임.

8) 대표적인 나라로 인도를 꼽을 수 있음. 노윤재, 김민희(2021), 「인도의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및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1-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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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각 유형별 백신 접종률(빨간 수직선)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수(막대) 및 치명률(실선) 추이

주: 치명률은 각 주별로 지난 4주간 신규 확진자 대비 4주간 신규 사망자의 비율(%)로 계산하였으며, 확진-사망 시차를 2주로 가정하고 계산.
각 빨간 실선은 백신 접종률 10%, 20%, 30%, 40%, 50%, 60% 달성 시점을 의미.
이스라엘은 사망자 수가 지속 감소하였으나, 신규 확진자 수 역시 급격히 감소하여 최근 치명률이 과대평가됨. 

자료: Our World In Data(검색일: 2021. 6. 21)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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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종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쟁점

가. 주요국의 접종 인센티브 현황

■ [현금 또는 현물 지급]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국가는 백신 접종 시 금전적 인센티브 또는 현물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의 각 주정부는 성인에게 백신 복권, 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통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 음료와 같은 현물을 제공하기도 함.9)

◦ [뉴욕] 5월 중순 1주간 주에서 지정한 10개의 백신 접종 장소에서 접종을 완료한 성인에게 당첨 시 500만 달

러를 받을 수 있는 즉석 복권을 제공하였으며, 12~17세 당첨자에게는 장학금 지급10)11)

◦ [캘리포니아] 최소 1회의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에게 추첨을 통해 50만 달러의 당첨금을 지급하며, 5월 27일

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에게 50달러의 기프트카드 지급12)

◦ [오하이오] 최소 1회의 백신 접종을 마친 주인에게 당첨금 100만 달러의 복권을 제공하며, 학생일 경우 장학

금 제공13)

◦ [웨스트버지니아] 백신 접종을 완료한 16~35세 주민에게 100달러의 예금증서 또는 기프트카드 제공

◦ [메릴랜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공무원에게 100달러 제공

◦ [디트로이트] 백신 접종 장소까지 운전해 접종 대상자를 데려다줄 경우 50달러의 선불카드 제공

◦ [코네티컷] 최소 1회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은 5월 19일부터 31일 기간 내에 지정된 지역식당에서 무료 음

료 제공

◦ [뉴저지] 5월에 최초 1회 백신을 맞는 21세 이상 주민에게 정부 지정식당에서 무료 맥주 제공

-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기업 차원에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 [홍콩] 홍콩의 부동산 기업은 백신 접종자 중 추첨을 통해 약 130만 달러에 이르는 원룸 아파트 한 채 제공14)

◦ [호주] 콴타스 항공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자국민에게 항공권 할인, 비행 마일리지 지급, 항공권 바우처 등

의 혜택을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1년간 무제한 항공편을 제공15)

◦ [독일] 소매기업 에데카 노드는 자체적으로 기업의 근로자가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경우 50유로의 기프트카드 

제공16)

9) NY times(2020. 5. 3), “Beer? Money? States and cities Offer Incentives to get Vaccinated,” https://www.nytimes.com/2021/05/03/us/C

oronavirus-vaccine-appointment-incentives.html(검색일: 2021. 6. 10).
10) Wallstreet journal(2020. 5. 20), “New Yorkers Vaccinated Next week could sin $5 Million,” https://www.wsj.com/articles/new-yorke

rs-vaccinated-next-week-could-win-5-million-11621537463(검색일: 2021. 6. 10).
11)  뉴욕주정부 누리집, “Vaccination scholarship Incentive,” https://www.governor.ny.gov/programs/vaccination-scholarship-incentive

(검색일: 2021. 6. 10).
12) 캘리포니아주정부 누리집, “Vax for the win California’s vaccine incentive program,” https://covid19.ca.gov/vax-for-the-win/(검색일: 

2021. 6. 10).
13) 오하이오주정부 누리집, “Ohio Vax-a-Million Drives Increase in Vaccination Across State,” https://odh.ohio.gov/wps/portal/gov/odh

/media-center/odh-news-releases/odh-news-release-05-20-21(검색일: 2021. 6. 10).
14) The Wall Street Journal(2021. 6. 4), “Covid-19 Vaccination Could Win Hong Kongers a Million-Dollar Apartment,” https://www.wsj.c

om/articles/covid-19-vaccination-could-win-hong-kongers-a-million-dollar-apartment-11622802705(검색일: 2021. 6. 10).

15) Financial Times(2021. 5. 31), “Quantas touts free flights as Covid-19 jab drive struggles to take off,” https://www.ft.com/cont

ent/c3d3c53f-ca79-49d3-abc2-d90445ff798a(검색일: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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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 적용 제외]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를 완화하거나 코로나19 검사를 면제하는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

- [미국]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완화된 코로나19 규제를 적용함.17)

◦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지 않은 한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며, 거리두

기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됨. 

◦ 국내외 여행 시 여행 전후 코로나19 검사 및 자가격리 면제

◦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이후 증상이 없다면 코로나19 검사나 자가격리 면제

◦ 단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백신 접종 이후에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다면 검사를 받

고 집에 머물러야 함.

- [홍콩] 백신 버블을 형성하며 백신 접종 완료자와 감염 후 회복자에 한해 방역 규제를 완화함.18)

◦ 실내시설 최대 수용가능 인원 제한을 4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며, 모임

이나 행사 진행 시 사람간 간격을 좁힐 수 있도록 허용

◦ 술집과 클럽도 모든 직원과 고객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정부의 코로나19 추적 앱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영

업 재개 가능

◦ 기존에는 코로나19 대응 의료 인력에 대해 정기적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왔으나, 백신 접종 완료 시 정기 

검사 면제

- [독일] 2021년 5월 9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와 감염 후 회복자에 한해 방역조치를 위한 규제 완화19)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사적 모임에서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통행금지 시간도 면제

◦ 미용실, 동물원 등 상업시설 방문 시 필수적으로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를 증명해야 했으나, 백신 접종 완

료자는 증명 의무 면제

◦ 거리두기, 개인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적용됨. 

■ [백신 여권] 백신 접종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백신 여권’ 또는 통행권 제도를 도입함.

- [이스라엘] 그린패스(The Green Pass)는 코로나19 회복자 및 백신 접종자의 실내 입장 시 백신 접종 증

명서로 사용됨.20)

◦ 코로나19 회복자와 백신 접종 완료자는 2021년 12월 21일까지 유효, 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사람은 

72시간 동안 유효

◦ 부모가 그린패스를 발급 받은 경우, 18세 미만 자녀도 부모의 그린패스에 포함됨.

- [EU] 7월 1일부터 접종 및 기타 건강정보를 담은 ‘디지털 증명서(The EU Digital COVID Certificate)’

를 상용화할 예정임.21)

16) DW(2021. 4. 15), “German retailor offers bonus to vaccinated workers,” https://www.dw.com/en/german-retailer-offers-bonus-to-

vaccinated-workers/a-57217050(검색일: 2021. 6. 10).
17) CDC(2021. 5. 16), “When you’ve Been Fully Vaccinated,”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fully-vaccinated.

html(검색일: 2021. 6. 3). 
18)  홍콩정부 누리집. “’Early Vaccination for All’ campaign launched,” https://www.info.gov.hk/gia/general/202105/31/P202105310074

9.htm?fontSize=1(검색일: 2021. 6. 1).
19) 독일정부누리집(2021. 5. 5), “Easing of restrictions for people who have been vaccinated or have recovered,” https://www.bundesregie

rung.de/breg-en/news/restrictions-eased-for-vaccinated-persons-1911192(검색일: 2021. 6. 3).
20) 이스라엘정부 누리집, “What is a Green Pass?” https://corona.health.gov.il/en/directives/green-pass-info/(검색일: 2021. 5.  24).
21) EC(2021. 5. 31), “Coronavirus: Commission proposes update to coordinated travel measures ahead of the summer,” https://ec.europ

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2782(검색일: 2021. 6. 2).



주요국의 백신 접종 현황 및 접종률 제고 전략 12

KIEP
오늘의
세계 경제
2021.6.23.

◦ ‘디지털 증명서’에는 백신 접종 여부, 코로나19 검사 결과, 감염 후 회복에 대한 정보를 포함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여행 시 코로나19 검사 및 14일간의 자가격리 면제

◦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한 사람은 양성 판정 후 180일간 여행 시 코로나19 검사 및 14일간의 자가격리 면제

◦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72시간 동안 유효하며, 유효한 검사 인증서가 있는 경우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음.

◦ 단 감염 상황이 악화되거나 변이가 빠르게 확산될 경우 회원국들은 여행 제한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영국] 영국 NHS에서 발급한 백신 증명서를 통해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함.22)

◦ NHS 앱 다운 또는 웹사이트에서 증명서 출력이 가능해 전자 또는 종이 형태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해외여행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을 증명하는 데 사용 가능

- [덴마크]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과 감염 후 회복한 사람에 대해 실내시설 방문 시 증명이 용이하도록 

디지털 코로나 통행증(Coronapas) 앱을 제작함.23)

◦ 코로나 통행증은 백신 1차 접종 완료 14일 이후부터 유효하며, 1차 접종 후 42일 내에 2차 접종을 완료해야 

계속 사용 가능

◦ 신속 항원(RAT) 검사나 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경우 72시간 동안 통행증 유효

나. 쟁점

■ [방역 부담] 백신 접종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해제, 사적모임 인원제한 제외 등의 조치는 △ 제한적 감염차단 효과 

△ 미접종자 행동 변화 △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의 문제로 방역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음.

- 백신의 감염 예방효과가 100%가 아니며, 접종 후 감염 시 전파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종자에 대한 방역 

조치 완화는 감염 확산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영국의 자료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 시 감염예방 효과 55~70%, 2차 접종 시 85~90%이며, AZ 

백신은 1차 접종 시 55~70%, 2차 접종 시 65~90%로 나타남.24) 

◦ 1차 접종 후 감염 전파 확률은 약 50%만 감소하여 여전히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남아 있음.25) 

- 접종자에 대한 방역조치 완화는 미접종자의 행동에도 변화를 일으키며, 사회 전체적으로 방역에 대한 경

계심이 낮아지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방역조치 완화 후 2회 접종까지 마친 사람보다 접종 의향이 없는 사람이 외식, 사교모임 등의 

사회적 활동을 더 많이 늘렸다는 여론조사가 있음.26)

◦ 마스크 미착용 및 제한인원 초과 입장 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 소요가 발생하며, 준수 여부

에 대한 적절한 감시가 어려울 경우 방역의 사각지대 발생27)

22) 영국정부 누리집(2021. 5. 21), “Demonstrating your COVID-19 vaccination status when travelling abroad,” https://www.gov.uk/guidan

ce/demonstrating-your-covid-19-vaccination-status-when-travelling-abroad#demonstrating-your-covid-19-vaccination-stat

us-what-it-is(검색일: 2021. 5. 24).
23) 덴마크 정부 누리집, “Corona passport – where and how?” https://en.coronasmitte.dk/corona-passport(검색일: 2021. 6. 4).
24) 영국 정부(2021. 6. 10), COVID-19 vaccine surveillance repor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vid-19-vaccine-sur

veillance-report(검색일: 2021. 6. 16).
25) 영국 정부(2021. 6. 10), COVID-19 vaccine surveillance repor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vid-19-vaccine-sur

veillance-report(검색일: 2021. 6. 16).
26) New York Times(2021. 5. 4), https://www.nytimes.com/2021/05/04/upshot/vaccine-incentive-experiment.html(검색일: 2021. 6. 16).
27) BBC 코리아(2021. 5. 26), https://www.bbc.com/korean/news-57252012(검색일: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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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입국자 격리 해제 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함. 

◦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높은 반면, 현재 상용화된 백신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

방효과는 기존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표 1 참고).

◦ 변이 유행 지역으로부터의 입국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감염 및 감염 전파에 취약하며, 전파력을 고려

했을 때 국내 감염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28)

◦ 백신 접종 증명서의 위변조에 대한 감시도 중요함.

주: 1) 세계보건기구(WHO)는 주요 변이 바이러스에 지역명 대신 기호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
2) 표는 감염예방효과 한정이며, 대부분 백신의 입원, 중증화 및 사망 예방효과는 변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29) 
3) 부스터샷은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뒤 실시하는 추가접종을 의미하며, 현재 몇몇 제약사들이 변이에 대항하는 부스터샷을 개발 중임.

자료: 임상 및 실제 접종 결과 집계. Business Insider(2021. 5. 28), https://www.businessinsider.com/covid-19-vaccine-efficacy-variants-india-south-
africa-brazil-uk-2021-5(검색일: 2021. 6. 16) 참고.

■ [접근성]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다양한 이유로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이 되기도 하는바, 

백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는 접근이 필요함.

- 개인의 위험회피 성향과 건강상태, 활동반경에 따라 백신 접종의 비용과 이득에 대한 평가가 다르며, 현

재 사용되고 있는 백신은 연령, 임신 여부, 병력 등에 따라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함.

◦ 백신 접종 의향을 조사한 결과, 스스로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평가하는 사람에게서 접종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임신부, 알레르기 이력 환자 등은 현재 승인조건하에서는 접종이 불가능함.30)

28) BBC(2021. 6. 12), https://www.bbc.com/news/health-57431420(검색일: 2021. 6. 16).
29) Public Health England(2021. 5. 22), https://www.gov.uk/government/news/vaccines-highly-effective-against-b-1-617-2-variant

-after-2-doses; Public Health England(2021. 6. 14), https://www.gov.uk/government/news/vaccines-highly-effective-against-ho

spitalisation-from-delta-variant(검색일: 2021. 6. 16).
30) 이스라엘,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12~17세 청소년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을 허용했으며, 소아에 대한 임상도 진행 중임. 

백신 제조사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1)2)

알파
(B.1.1.7, 영국)

베타
(B.1.351, 남아공)

감마
(P.1, 브라질)

델타
(B.1.617, 인도)

화이자 95%
효과 있음
(87% 이상)

효과 있음
(75%, 

항체가 감소)

효과 있으나
자료 불충분

효과 있음
(70~75%, 

항체가 감소)

모더나 94% 효과 있음
효과 있으나 

부스터샷3) 필요
효과 있으나 

부스터샷3) 필요
효과 있음

(항체가 감소)

얀센 72% 효과 있음
효과 있음 

(64%)
효과 있음

(61%)
효과 있으나 
자료 불충분

AZ 76% 효과 있음 효과 낮음
효과 있으나 
자료 불충분

효과 있으나 
자료 불충분

시노백 67% 효과 있음 효과 낮음 효과 낮음(51%)
효과 있으나 
자료 불충분

표 1. 주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별 감염 예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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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접종을 원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접종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 언어, 교육수준, 거주지역, IT 활용능력 등을 이유로 접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

◦ 노숙자, 미등록 외국인 등 신분이 불안정한 사람과,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고령층 등은 접종에 어

려움이 있음.

◦ 백신 접종 또는 이상반응 관찰을 위한 휴가를 내기 어려운 노동자의 경우도 백신 접종이 어려움. 

- 백신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 여권’이 도입될 경우 국내외의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현재 접종률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특히 저소득 국가에는 백신이 거의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백신 여권

을 여행의 필수조건으로 만들 경우 고소득 국가간 경제교류만 활발해져 국가간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음. 

◦ 또한 한정된 백신이 의료진, 고위험군보다 비즈니스나 여행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될 경우 국내적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효과가 발생함.31)

■ [장기적 영향] 금전 또는 현물 인센티브와 같은 외부적 동기를 통한 접종 독려는 향후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또는 다른 질병의 예방접종에 대한 수용률을 낮추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음.

- 백신 접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외부적 동기에 의한 백신 접종 독려효과는 길지 않으며, 접종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백신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함.32)

◦ 실제 여론조사와 실험을 통한 연구결과를 보면,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사람들에게는 금전적 인센티브의 효과

가 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남.33)

◦ 향후 부스터샷 접종 또는 다른 질병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진행할 때 같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접종률이 도리어 낮아질 수 있음. 

- 백신 접종으로 인해 스스로 안전해지고, 가족과 지인들을 보호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등 내부적 동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34) 

4. 정책 시사점

■ 백신 접종률이 증가해도 유행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유럽 및 중남미 주요국과 소규모 도서국가 등 인구 절반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친 국가에서도 유행이 확

산되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므로, 유행 상황과 의료체계 준비 정도를 감안한 신중한 방역 완화가 필요함. 

◦ 고위험군 대상 백신 접종을 마친 후에는 같은 유행 규모에도 사망자 수 또는 치명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

31) 시사인(2021. 6. 2),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70.
32) BBC(2021. 5. 21), https://www.bbc.com/news/world-57201111.
33) Kreps, S. et al.(2021), Public attitudes toward COVID-19 vaccination: The role of vaccine attributes, incentives, and misinformation. 

npj Vaccines; Klüver, H. et al.(2021, preprint), What incentives can spur Covid-19 vaccination uptake?; Sprengholz, P., Henkel, 

L., & Betsch, C.(2021, preprint), Payments and freedoms: Effects of monetary and legal incentives on COVID-19 vaccination 

intentions in Germany.
34) KBS News(2021. 6. 2),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9785&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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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지만, 의료체계 역량 이상의 감염 발생 시 다시 치명률이 높아질 수 있음. 

- 단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회경제적 비용과 지속가능성, 시민들의 순응도를 고려하여 방역조치를 현실화하

는 노력도 필요함. 

◦ 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 위생수칙 준수, 소그룹 식사, 가림막 설치, 환기 등 저비용 조치를 독려하되, 영업제

한, 이동제한, 휴교 등 고비용 조치는 지양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급격한 확산세에 대비하여 유행이 완전히 통제되기 전까지 의료체계 역량을 유지해야 함. 

◦ 방역 관련 공무원, 의료진, 필수인력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고위험업종 자

영업자 등에 대한 신속한 보상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을 특히 민감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변이 바이러스 유행 지역에서 전파가 더 빠르게 이뤄지는 경향성을 보이며, 유행 확산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

스 출현의 빌미를 제공함.

◦ 지속적으로 입국자 검역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변이 유행 지역에서 입국하는 백신 접종자의 경

우, 자가격리 요건 완화를 신중히 결정하거나 증상 발생 시 즉각 검사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

■ 유행 통제와 일상 회복을 위해서 백신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접종률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함. 

- 목표 달성을 위해 물량 공급, 접종 인력 및 인프라 지원, 이상반응 진단 및 보상, 효과적인 리스크 커뮤

니케이션 등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보건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3/4분기에 약 8,000만 회분의 백신을 도입할 예정이며, 9월까지 총 3,6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치도록 계획하고 있음.  

◦ 백신 접종을 통한 유행 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접종 개시와 접종 완료 사이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

이 중요함.

-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하되, 접종을 주저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각에 맞는 맞춤형 인

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인센티브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함.35) 

◦ 연령, 지역, 건강상태, 위험회피 성향 등 접종을 주저하는 이유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의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

에, 먼저 그 이유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방역조치 완화를 접종 인센티브로 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음.36) 

- 접종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접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백신 접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함. 

◦ 현재 진행 중인 방문접종을 확대하고,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며, 이민자, 노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필요

◦ 백신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접하여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이 없도록 허위정보를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한 한편,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 제공도 고려해야 함. 

35) 한겨레21(2021. 6. 4), https://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50441.html(검색일: 2021. 6. 17).
36) BBC 코리아(2021. 5. 26), https://www.bbc.com/korean/news-57252012(검색일: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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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소득 국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백신 보급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백신 보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① 저소득 국가의 보건 및 경제 피해가 지대해지고 ② 상품, 서비스, 노

동 이동이 막혀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며 ③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유행이 장기화되는 등 부정적인 효

과가 발생함.

◦ IMF 추산에 따르면 상당수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2021년 말 예상 접종완료 인구 비율이 20%에 

그치며, 일부 국가는 2022년 말까지 인구 60% 접종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남(그림 7 참고).

 

그림 7. 2021년 말 예상 백신 접종완료 비율

(단위: 인구대비 %)

주: 그림은 2021년 말까지 예상되는 2회 접종 완료 인구 비중을 표시하였으며, 현재 접종률, 접종속도, 확보 물량 등을 토대로 추산함. 
자료: IMF(2021. 5. 19), https://www.imf.org/en/Publications/Staff-Discussion-Notes/Issues/2021/05/19/A-Proposal-to-End-the-COVID-19-

Pandemic-460263(검색일: 2021. 6. 17).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백신 공급이 원활해진 고소득 국가 위주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WHO, WTO, 

G7, G20 등의 다자간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구체화되고 있음.37)

◦ 최근 G7 정상회의에서는 저소득 국가에 10억 도스 이상의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공동선언문이 발표됨.38) 

◦ 한국 역시 위탁생산을 통해 백신 생산량 확대에 기여하며, 코백스 AMC에 대한 기여금을 2020년까지 2억 달

러로 상향조정하는 등 다자간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39) 

37) 문진영, 이주영, 이예림(2021), 「다자 차원의 감염병 지원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8) BBC(2021. 6. 14), https://www.bbc.com/news/57427877(검색일: 2021. 6. 17).
39) 한국일보(2021. 6. 1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1307540001437(검색일: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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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주요국의 백신 확보 및 접종 현황

국가
접종 

개시일
투여 물량1)

(회분)

접종 인원 비율
(인구대비 %)

확보 물량2)

(백만 회분)

1차 
이상

접종 
완료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
제네카

기타3) 계
(인구대비 %)

영국 12/8 74,304,520 64.3 46.9 100 17 100 300
517

(400.98%)

캐나다 12/14 31,819,069 65.0 13.0 113 44 22 240
419

(600.24%)

이스라엘 12/19 10,642,933 60.7 56.9 17 17 10 -
44

(251.43%)

미국 12/14 317,966,408 53.3 45.1 300 300 300 300
1,200

(195.24%)

EU - 325,209,799 46.9 27.9

1,504 310 300 725
2,839

(183.5%)

 프랑스 12/27 48,363,787 49.4 28.2

 독일 12/26 65,738,489 50.6 30.5

 스페인 12/27 35,412,140 48.8 30.0

 이탈리아 12/27 45,909,953 52.0 25.9

 헝가리 12/26 9,749,371 55.1 44.6

 스웨덴 12/27 6,731,352 41.8 23.4

 핀란드 12/26 3,916,915 55.6 15.4

뉴질랜드 2/20 891,702 11.5 6.6 10 - 7 13
30

(332.47%)

칠레 12/24 21,385,816 61.9 48.4 10 - 4 80
66

(222.77%)

페루 2/9 6,267,370 11.5 7.4 32 - 14 39
85

(126.65%)

바레인 12/14 1,932,506 70.2 60.0 - - - - -

인도 1/16 276,693,572 16.2 3.6 - - 376 380
756

(27.13%)

말레이시아 2/24 5,675,002 12.5 4.9 44 - 6 23
73

(116.85%)

중국 12/15 1,010,489,000 36.84) - - - - -

일본 2/17 28,887,137 16.5 6.4 294 50 120 -
364

(144.39%)

한국 2/26 19,059,066 29.0 7.8 66 40 20 46
172

(173.47%)
주: 1) 6월 21일 기준.

2)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확보 물량은 제외.
3) 기타 백신에 얀센, 노바백스, 시노백, 시노팜, 사노피, 큐어백 백신 등 포함.
4) 중국은 접종 차수에 따른 정보가 없으므로, 전체 접종회분을 2로 나눈 값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함.

자료: Bloomberg Covid-19 Vaccine Tracker, UNICEF COVID-19 Vaccine Market Dashboard 및 ECDC.


